
산화 셀룰로오스에 의한 염색 얼룩 

 

면섬유를 비롯한 각종 셀룰로오스는 염색공장에서 식물성 섬유를 표백(漂

白 bleaching 마전) 하는데 많이 사용하는 표백분(bleaching powder, chloride of 

lime), 차아염소산소다(次亞鹽素酸 soda : sodium hypochloride)나 과산화수소(過

酸化水素, hydrogen peroxide) 등에 대하여 상당한 저항력이 있어 보통은 이들 

산화제(酸化劑 oxidizing agent)를 표백하여도, 셀룰로오스가 산화하여 분해되

는 일은 거의 없지만, 산화작용이 지나치게 강하거나 섬유소에 오랫동안 산

화제가 남아있으면 셀룰로오스가 산화된다. 

셀룰로오스의 알코올성 수산기(水酸基)는 알데하이드(aldehyde)에서 케톤

(ketone)으로, 그리고 카르복실기(carboxyl group)로 점차 산화함으로써 고리모

양으로 연결되어 있는 셀룰로오스 분자가 절단되어 강도가 떨어진다. 또한 

수산기가 적어지면 반응염료(反應染料)와 반응하여 염색되는 수산기가 부족

하여 산화가 심한 부분은 염색이 엷게 되어 염색얼룩이 생긴다. 

  이와 같은 사고는 당(糖)을 정성검정(定性檢定)하는데 사용되는 “페엘링

액(Fehling's solution)"으로 검정할 수 있는데, 갈색(褐色 brown)의 정색(呈色)으

로 판정한다. 갈색 염색물의 경우에는 판정이 어렵게 되며, 이런 경우에는 

메틸렌·블루(methylene blue : 염기성 염료의 하나)나 콩고·레드(congo red : 

아조 염료의 하나)에 의한 정색반응으로 검정할 수도 있다. 

빔(beam)에 표백처리한 천을 오랫동안 보관해 두면 공기와 접해 있는 천의 

변(邊)이 산화되어 염색하였을 때 변 부분의 색이 엷어 멀겋게 되어 변 부분

이 건조기에서의 과열이나 텐터(tenter)의 핀(pin)이나 클립(clip)이 과열되어 

발생한 염색불량과 혼돈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으므로 발생원인을 잘 관찰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사고를 막으려면 산화표백(酸化漂白) 처리에서 지나치게 강한 

산화작용이 없도록 주의하고, 처리가 끝나면 수세(水洗)를 충분히 하여 표백

제가 남아 있지 않도록 하며, 특히 표백처리 후에 바로 다음 공정으로 넘기

지 않게 될 경우에는 더욱 충분한 수세가 중요하다. 

 


